
1. 대학중점소지원사업 연구

■ 아젠다 :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컬리티

  본 연구소는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통해 재일디아스포라 관련 자료를 조사·발굴·수집
하고 이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체계화된 문화지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탈
경계적이면서도 다중심적인’ 글로컬리티의 관점에서 재일디아스포라의 삶과 총체적인 사회 
기반 활동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일디아스포라 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 제 분야의 통합적 연구   

  본 연구팀은 재일디아스포라에 관한 통합적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재일디아스포라의 경제활동, 민속, 스포츠, 음악, 연극, 예능 등 제 분
야를 최대한 가시화하여 그 문화적 실천 행위들의 전체상을 온전히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
일디아스포라 관련 자료를 ‘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
시 ‘인물+텍스트+커뮤니티’를 매개로 하여 재일디아스포라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단 계 아젠다 수행 내용

1단계(2017.9-2020.8) ‘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 분야의 생태학적 기반연구
2단계(2020.9-2023.8) 융복합 창의연구



  재일디아스포라 전문 자료실 구축 및 운용

  본 연구는 재일디아스포라 관련 자료를 조사·발굴하고 이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일디아스포
라 전문 자료실 구축과 운용을 연구의 한 축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과 자료 및 연구주제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연구자 간, 학제 간, 장르 간 연구를 주도하고자 
한다. 또한 자료실을 도서실로 운용·개방함으로써 일반 시민사회로 학문 활동을 확산시키고, 나
아가 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교류·연대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시대 재일디아스포라 문화의 효용성 개진

  재일디아스포라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는 오늘날 급속하게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사회에 문화적 소수자와 공존해가는 실천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의와 효용성을 담지한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일디아스포라 문화가 지니는 현재
적 가치와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문화적 소수자와의 공생 모델을 모색하고 향후 
도래할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치 정립과 세계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추진 계획


